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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0. 5. 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국내 태양광 시장은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내

기업이 주도 중으로 모듈 점유율도 상승 중 (문화일보

5.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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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

확대 중임에도 불구,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

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가 주도 중

◇ 19년 중국으로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은 증가했으나, 이는 국내

태양광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며, 중국산 점유율은
하락한 반면, 국산 점유율은 전년대비 6.2%p 상승한 78.7%임

◇ 철원 두루미 사업은 86%(172MW)의 물량에 대하여 아직 기자재가

선정되지 않았고, 해남 솔라시도, 영암 태양광 사업의 경우,

총 공사비 기준 국산 비중이 약 90%임

◇ 5.11일 문화일보 <국내 최대 철원 태양광 모듈도 중국産...中만

배불린 탈원전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국내 ‘철원두루미 태양광 발전소’, ‘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’,

‘영암 태양광 발전소’ 등 사업의 주요 부품을 중국산이 잠식

ㅇ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‘18년 14.5%

에서 ’19년 22.4%로 증가했고,

ㅇ 중국 주요업체의 국내 판매량도 ‘18년 342MW에서 ’19년 700MW

으로 약 2배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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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

중국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황

    * 중국기업 점유율(`19) : (폴리실리콘) 64% (웨이퍼) 92% (셀) 85% (모듈) 80%

□ 그럼에도 불구,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

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우리 태양광 업계가 주도 중

ㅇ 19년 중국으로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은 증가했으나, 이는 국내

태양광 시장규모가 확대*된 것에 기인하며, 중국산 점유율은

하락하는 추세임**

   * 국내 태양광 설치현황(MW) : (‘17) 1,362 → (‘18) 2,367 → (’19, 잠정) 3,129

  **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: (’16) 28.0% → (’17) 26.5% → (‘18) 27.5% → (’19) 21.3%

ㅇ 반면, ‘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

대비 6.2%p 상승한 78.7%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

    *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: (’16) 72.0% → (’17) 73.5% → (‘18) 72.5% → (’19) 78.7%

□ 특히,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약 62.2%를 담당(`18년 기준)

하고 있는 태양광 셀(태양전지)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

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음

    * 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매출 : (전체) 약 6.4조원 (셀 기업) 4.0조원

    * 셀 수출규모 : (‘17) 1.0억불 → (’18) 1.6억불 → (‘19) 3.6억불

    * H社의 경우 영국, 독일, 미국, 일본 등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(`18~`19)

□ 한편, 기사에서 보도된 철원 두루미, 해남 솔라시도, 영암 태양광

사업과 관련하여,

ㅇ 철원 두루미 사업 경우 총 200MW의 사업규모 중 14%(28MW)에

대해서만 기자재가 결정되었고, 이중 일부 중국산이 사용된 것은

사실이나 전체의 86%에 해당하는 172MW의 기자재는 아직 선정

되지 않은 상황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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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또한, 해남 솔라시도, 영암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중국산

모듈이 사용된 것이 사실이나, 총 기자재 비용 및 총 공사비

기준으로 국산비중*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

    * 국산 비중 : 총 기자재 기준 약 85%, 총 공사비 기준 약 90%

□ 최근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소재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글로벌

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국내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

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일환임

    * 세계 폴리실리콘 기업 수 : (‘18) 32개 → (’19) 19개

세계 잉곳･웨이퍼 기업 수 : (‘18) 125개 → (’19) 77개

ㅇ 다만,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밸류체인별 국내 업체간

연계성은 낮아 폴리실리콘 생산중단에도 국내 태양광 생태계에

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

    * 국내에서 생산되었던 폴리실리콘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었고, 국내 웨이퍼 

생산업체는 폴리실리콘을 독일·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음

□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

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`19.4월 발표한 ‘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

방안’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

ㅇ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(‘20.1 시행), 탄소인증제(’20.6 시행예정)

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,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,

ㅇ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

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(044-203-5370) / 조수연 주무관(5376)


